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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문학]  술_어떻게 마셔야 하나

오늘은 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술이 기분을 좋게 해주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해준다고 합

니다.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은 인생을 보다 즐겁게 하고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술에 대해서 절제력을 잃으면 패가망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술에 대해서 지혜문학은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현세의 은총에서 내세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죽은 이가 하루빨

리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기도로 협력하는 시간이요, 자

신에게 올 죽음과 부활을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 장례는 교회의 전례 거행이다. 이 경우에 교

회의 직무는 이 전례에서 죽은 이와 이루는 효과적 통공을 

표현하는 동시에 장례식에 모인 공동체를 그 통공에 참여

하게 하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고하는 목적도 지니

고 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84항)

그리스도교의 장례는 임종과 운명으로 시작합니다. 죽음

이 임박하면 가족들은 본당 신부님께 병자성사를 청합니다. 

그리고 임종이 시작되면 임종을 돕는 기도를 바치며, 그 영혼

을 하느님께 맡겨 드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길 기

도합니다. 운명이 확인되면 모두가 무릎을 꿇고 운명 후에 바

치는 기도를 올리며 고인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지, 본당 신부님과 구역장, 반장 그리고 연령회장에

게 알려 공동체의 기도를 청합니다. 다음으로 집이나 성당 영

안실 혹은, 병원이나 전문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고 문상을 

받습니다. 이후 장례 기간 동안 고인을 위해 위령기도를 바칩

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죽음이 분명히 확인된다고 보는 장

례 2일 차 이후로 염습(시신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 수의를 입히는 과정)과 

입관(염습한 시신을 관에 넣는 것)을 합니다. 염습과 입관이 끝나면 

본격적인 장례절차가 시작됩니다. 먼저, 빈소에서 나와 성당

으로 향하는 출관을 하고 성당에서 장례미사와 고별식을 가

집니다. 그리고 묘지로 이동하면서 운구 예식을 하고 무덤 축

복과 매장으로 이어지는 하관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중 고

인을 떠나보내는 가장 장엄한 예식은 장례미사입니다. 교회

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제사인 성찬례를 

성부께 봉헌함으로써, 고인의 죄와 그 결과가 정화되어 하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파스카 축제에 참여하게 해 주

시기를 성부께 청합니다. 이렇게 거행된 성찬례를 통해 신자 

공동체 특히 죽은 이의 가족은, 죽은 이가 한 지체로 살아 있

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통공을 이루고, 또 죽은 이를 위하

여 죽은 이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 안에 잠든” 이와 친

교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89항). 미

사에 이어 고별식이 이어집니다. 고별식은 교회가 죽은 이

를 하느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묘지로 가기 전에 그리스

도인 공동체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난 형제에게 하는 인사

입니다. 이 마지막 인사로 공동체는 떠나는 이와의 헤어짐과 

그와의 친교 그리고 재회를 노래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9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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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교 장례


